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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거리판단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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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에서 거리를 판단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보행기술이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

인과 정안인 간의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 증감에 따라 두 집단이 추정

한 거리와 환경에서의 실제거리 간의 오차거리를 절대값과 부호값의 두 가지 형태로 산출하

여 거리추정의 정확성과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추정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전반적

으로 정안인 집단이 시각장애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추정의 경

향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집단이 기준거리 보다 짧은 거리에서는 더 길게, 기준거리보다 긴

거리에서는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정안인 집단은 비율 증감에 상관없이 더

길게 추정하는 경향성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각장애인의 거리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지도 사용전략의 개발과 조기부터의 체계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 시각장애, 촉지도, 거리판단, 보행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환경에서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보행기술이

다. 사람이 A와 B 두 장소 간에 거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두 장소 사이를 직접 걸어보는 것이다. 둘째는 두 장소 사이를 직접 걷지않고

상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만일 A 지점과 환경의 다른 요소 간의 관계 그리고 B 지

점과 환경의 다른 요소 간의 관계를 상호 알고 있으면 A와 B 두 장소 간의 거리를 추

론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간접적인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

해 두 장소 간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두 장소 간의 거리가 표시된 축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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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maps)를 사용하는 것이다. 축적지도는 환경 내의 요소 간에 공간관계에 대한 즉

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

과적이다(Ungar et al., 1996).

시각장애인의 촉지도 사용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도가 중요한 보행 보조도구라는 것

이 증명되어 시각장애 교육과 재활 전문가에 의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Bentzen,

1977; Yngstrom, 1988). 촉지도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이유는 시각결손에도 불구하고

촉각을 사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일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Golledge, 1991, 1993).

Ungar(2000)는 환경에 대한 레이아웃을 시각장애인에게 도입하는 도구로서 촉지도의 장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실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관련정보만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도가 양손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동시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 단편적인 정보의 통합을 위한 정보기억의 요구수준이 낮다

는 것이다. 셋째는 실제환경에서의 비어링이나 불안감 같은 보행과 관련된 다른 어려움

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행환경에 대한 정보를 단지 시각장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촉지도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

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1986년 Paivio의 '이중부호화(dual coding)' 이론과 그 발전

된 이론인 Kylhavy와 그의 동료들의 '결합기억유지(conjoint retention)' 가설(ungar,

Blades & Spencer, 1998)로 증명된 바 있다. Kulhavy와 Stock(1996) 그리고 Kulhavy,

Stock와 Kealy(1993)는 지도와 함께 사실정보를 학습할 때가 지도없이 사실정보만으로

학습할 때보다 정보회상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Ungar, Blades와

Spencer(1996)도 1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약 1km와 2km 거리의 낯선 노선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방법과 촉지도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한 결과, 촉지도

를 사용한 경우가 노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Espinosa 등

(1998)은 맹인이 촉지도나 직접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노선을 학습하도록 하는 과

제에서 촉지도와 직접적인 경험 모두를 사용한 학습자의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

럼 독립보행에서 촉지도의 활용은 중요한 교육영역이자 효과적인 방향정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로부터 축적거리와 실제거리를 판단하는 것은 축적에 대한 이해, 인지적 지도

의 형성 그리고 지도의 축적거리를 탐색하거나 환경의 실제거리로 변환하는 전략 등에

달려 있다. 시각장애인이 실제환경에서 물체 간의 거리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알아보

기 위한 주요한 두 가지 연구가 있다. 첫째는 Herman 등(1983)이 12～24세인 12명의 전

맹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미니어쳐인 박스, 의자, 왜건, 굴렁쇠를 탁자 위

에 놓아두고 구조를 조사하도록 요구한 다음, 그들을 실제 박스와 굴렁쇠가 놓여진 큰

방으로 데려갔다. 방안의 실제 박스와 굴렁쇠 간의 거리와 탁자 위의 모형 물체 간의

거리를 상호 고려하게 함으로써 모형의 축적을 알아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방안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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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간의 거리도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다. Herman 등은 맹인들이 일반적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추정하는데 있어 높은 정확성을 보였지만, 원래 거리보다 다소 짧게 추정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실험 모형과 설계에 제한이 있었으나

시각장애인이 축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공간의 거리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는 Ungar, Blades와 Spencer(1997)가 5～11세 범위의 10명

의 전맹아동과 16명의 저시력아동 그리고 33명의 정안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3*28 cm의 길다란 직사각판의 세 지점 간의 축적거리로부터 실제거리를 알아

내는 것으로, 두 집단 간에 오차거리에 있어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정안아동 집단이 보

다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시각 시스템이 다른 어떤 감각시스템보다 공간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은 넓은 공간 영역에 대해 동시적인 지

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촉각은 시각에서 주변시각이 없이 중심시각만으로 보는 것과 같

이 손을 곧게 뻗었을 때 만져지는 부분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각도 거리정보와 방

향정보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와 물체의 정체 확인 등의 측면에서 시각에 비해 열등하

다. 이러한 점들은 시각장애인의 공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만들고 있으나 촉

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한들이 상당부분 보상될 수 있다(Ungar, 2000).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촉지도의 여러 위치 간에 거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환경에서 이를 정확하게 변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Ungar 등(1997)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시각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촉지도 사용의 전략적

기술이 부족하지만 촉지도 사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체계적인 전략 훈련과 경

험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의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

지관에서는 시각장애 아동과 성인의 독립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낮선 지역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촉지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서 촉지도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고, 교육현장에서도 시각장

애인에게 적합한 촉지도의 제작 및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경험이 부족하며, 무엇보

다도 촉지도와 관련된 보행연구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 정보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

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보행교육에서 체계적인 촉지도 사용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촉지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을 위해 촉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 정보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리

를 판단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목표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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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리를

추정하는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리를

추정하는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터해 독립보행을 위한 촉지도 사용 및 훈련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거리판단 능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추정의

정확성과 추정의 경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추정의 정확성'이란 단지 환경에서의 실제거

리에 얼마나 근사하게 거리를 추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오차거리에 대해 절대

값을 취한 것이다. '추정의 경향성'이란 환경에서의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거리를 추정

하는지, 또는 더 짧게 거리를 추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오차거리에 대해 부

호값을 취한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

리를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20대와 30

대의 시각장애인 10명과 정안인 20명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

애관련기관에 근무하거나 소속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정안인은 목포지역의 D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참여 시각

장애인의 시력수준은 보행에서 흰지팡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맹인이 6명, 잔존시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시력인이 4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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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집단 특성 인원 백분율

시력
시각장애

맹 6 20.0

저시력 4 13.0

정상시력 20 67.0

연령
20대 19 63.0

30대 11 37.0

성별
남자 18 60.0

여자 12 4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도구는 1997년도에 Ungar 등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이들이 실험을 위해 사용한 촉지도는 3*28 cm의 직사각형 판에

직선방향으로 세 점이 양각으로 표시되었다. 이 세 점(a-b-c) 간의 거리는 실제거리를

1/40로 축적한 거리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a-b) 간의 실제거리(A-B)는 1m, 2m,

3m, 4m로 하였고,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b-c) 간의 실제거리(B-C)는 A-B(a-b) 거

리의 50%, 100%, 150%, 200%의 비율로 증감함으로써 총 16가지 유형의 촉지도를 제작

하였다.

3cm

28cm

(c)

●

(b)

●

(a)

●

<그림 1> 촉지도의 형태와 유형[A(25%), B(50%), C(100%), D(1505), E(17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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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험이 보다 용이하면서 기준거리(a-b)에 대한 추정거리

(b-c)의 비율증감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이 다섯 종류의 촉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촉지도에서의 세 점(a-b-c) 간의 거리는 실제환경에서의 세 점

(A-B-C) 간의 거리를 1/25로 축적한 것이다. 촉지도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a-b)간

의 기준거리 8cm, 즉 실제거리 A-B는 2m로 고정하였고, 촉지도의 두 번째 점과 세 번

째 점(b-c)간의 추정거리, 즉 실제거리 B-C는 A-B(a-b) 거리의 25%, 50%, 100%,

150%, 175%의 다섯가지 비율로 증감하였다. 촉지도는 촉각과 시각 모두로 지각하기 쉽

도록 흰색 하드보드지에 지름 2mm정도의 파란색의 원형 라벨지를 오겹으로 부착하였

다.

따라서 이 실험에 사용된 다섯 종류의 촉지도의 축적거리와 실제거리는 표 2와 같

다.

<표 2> 촉지도의 유형별 축적거리 및 실제거리

촉지도 유형
촉지도의 축적거리(1/25) 환경에서의 실제거리

a-b b-c A-B B-C

촉지도 A형 (25%) 8cm 2cm 2m 0.5m

촉지도 B형 (50%) 8cm 4cm 2m 1 m

촉지도 C형(100%) 8cm 8cm 2m 2 m

촉지도 D형(150%) 8cm 12cm 2m 3 m

촉지도 E형(175%) 8cm 14cm 2m 3.5m

3. 연구설계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촉지도 상의 b-c 간의 축적거리이고 종속변인은 B-C에 대한

피실험자의 추정거리와 실제거리 간의 차이인 오차거리(추정거리-실제거리)이다. 이 실

험은 표 3과 같이 5종의 촉지도에 대해 개인별로 각 1회씩 총 5회가 실시되었다.

<표 3> 독립변인에 따른 실험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험횟수

b-c 축적거리 B-C의 오차거리

a-b 기준거리의

25%(A형), 50%(B형), 100%(C형),

150%(D형), 175%(E형) 비율로

증감된 거리

절대값 :│추정거리-실제거리│

부호값 : (추정거리-실제거리)

개인별

5회(5종)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거리판단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45

1) 실험 장소와 시간

실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외에서 실시함으로써 본인의 시력을 충

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장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면상태가 고르고

10m 이상의 직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실험에서 보다 정확한 거리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선

으로 보행하도록 돕고자 빨랫줄을 사용해 성인 허리높이의 약 10m 정도의 일직선 거리

의 기준선을 만들고 환경에서의 세 점의 위치를 촉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헝겊 공을

줄에 매달았다. 그리고 정안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허리높이

의 줄과 헝겊공 대신에 바닥에 테니스 공을 놓아 세 점을 표시하였다.

2) 실험절차

실험절차는 먼저 연습용 촉지도로 실험방법에 대해 설명과 연습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피실험자에게 다섯 종류의 실험용 촉지도를 제시하고 무작위로 뽑게 한후 뽑은 순

서대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제환경에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보

행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도 촉각은 물론 잔존시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안인의 경우도 실제환경에서 시각을 활용하여 보행한다는 점에서 촉각과 시각 모두를

사용하여 촉지도의 탐색과 실제거리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리높이의 줄과 헝겊공

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바닥에 테니스 공을 놓아 추정거리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제외

하면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실험절차를 적용하였다.

<그림 2> 촉지도의 축적거리 탐색과 환경에서의 실제거리 추정 실험장면

다섯 종류의 촉지도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실험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출발선에서 피실험자가 촉지도 상의 세 점의 거리를 탐색할 시간을 필요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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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특히 b-c 거리가 a-b 거리 보다 얼마나 길거나 짧은지 주의깊게 판단하도록 요구

한다.

② 피실험자는 촉지도의 a-b 거리에 해당되는 실제거리의 A-B 거리를 걸어보도록

한다. 이 때 A-B 거리를 발걸음으로 주의깊게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③ 피실험자는 ①과 ②에 기초하여 환경에서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 간의 실제거

리, 즉 B-C 거리를 추정하여 세 번째 지점(C)에 공을 놓는다.

④ 피실험자가 공을 놓은 C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를 줄자로 cm 단위로 측정

하여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4. 자료처리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리를 판단하

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추정한 B-C 거리와 실제의 B-C 거리 간의 차

이(오차거리)를 cm 단위로 측정․산출하였다. 이러한 오차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산출

되었다. 첫째는 실제거리에 얼마나 근사하게 추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차거리에

절대값을 취한 absolute error scores이고 둘째는 실제거리보다 얼마나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추정하는지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 부호값을 취한 constant error scores

였다. (-)부호는 실제거리보다 더 짧게 추정한 경우이고, (+)값은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절대값 오차거리 평균) = 집단별 피실험자의 ⎸추정거리-실제거리⎸의 합/ N

Mc(부호값 오차거리 평균) = 집단별 피실험자의 (추정거리-실제거리)의 합 / N

측정․기록된 각 오차거리에 대해 SPSS 10.0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에 촉지도로부

터 실제거리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과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절대값과 부

호값의 각 오차거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추정에 대한 경향성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프로파일 도표를 제시하였다.

Ⅲ. 결과해석

1.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추정의 정확성 비교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추정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절대값 오차거리를 조사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거리판단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47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각장애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전반적인 오차거리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t=2.97, p<.01)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의 추정거리가 정안인보다 약

11cm 정도 더 높은 오차를 보였다. 이는 시각장애가 추정의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거리에 대한 비율증감 정도(즉, 촉지도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오차거리는 촉지도 A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t=2.86, p<.05)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이 정안인보다 약 12cm 정도 더 높은 오차를 보였다. 나머지 촉지도 B, C,

D, E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시각장애인이 정안인보다 더 높은 오차를 보

였다.

<표 4>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절대값 오차거리 (단위: cm)

구분
정안인 시각장애인

t
M SD M SD

전체 21.62 9.93 32.40 11.71 2.97**

촉지도 A (25%) 8.40 8.02 26.00 18.57 2.86*

촉지도 B (50%) 17.90 14.47 25.30 13.69 1.96

촉지도 C(100%) 13.70 8.37 26..30 19.35 1.96

촉지도 D(150%) 26.40 22.53 33.40 21.91 .80

촉지도 E(175%) 41.70 24.99 51.00 26.01 .94

*p<.05, **p<.01

<그림 2> 시각장애유무와 촉지도유형에

따른 평균분포 비교

<그림 3> 시각장애유무와 촉지도유형별

절대값 오차거리

그림 2와 같이 시각장애인과 정인인 집단 간에 평균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인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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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 사례수가 적은 시각장애인의 평균분포가 더 넓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집단

이 정안인 집단에 비해 개인 간에 추정능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촉지도의 유형(즉, 기준거리에 대한 비율증감)에 따른 절대

값 오차거리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집단 모두가 기준거리에 대한

비율이 25%(A형), 50%(B형), 100%(C형), 150%(D형), 175%(E형)로 비율거리가 증가함

에 따라 오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

율이 증가할수록 추정의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

각장애인이 다섯 종류의 촉지도 모두에서 정안인보다 더 높은 오차를 보인 것은 시력문

제 역시 추정의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추정의 경향성 비교

시각장애인과 정인안 간에 추정의 경향성, 즉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판단하는가 또

는 더 짧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호값 오차거리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시각장애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전반적인 부호값 오차거리에 대한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부호값 오차거리는 절대값 오차거리와 달리 정안인이 시

각장애인보다 오히려 약 2cm 정도 길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정안인보다 거리를 추정할 때 실제거리보다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증감(즉, 촉지도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전반적 차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섯 종류의 촉지

도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촉지도 유형에 따라 부호값 오차거리

는 다르게 나타났다.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이 25%(A형), 50%(B형), 100%(C

형), 150%(D형)에서는 시각장애인 집단이 부호값 오차거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175%(E형)에서는 반대로 정안인 집단이 부호값 오차거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부호값(상수값) 오차거리 (단위 : cm)

구분
정안인 시각장애인

t
M SD M SD

전체 15.42 14.63 13.28 29.28 -.36

촉지도 A (25%) 6.50 9.70 19.20 26.19 1.48

촉지도 B (50%) 11.30 20.31 13.70 26.27 .27

촉지도 C(100%) 7.10 14.65 18.10 27.91 1.16

촉지도 D(150%) 12.60 32.77 16.40 37.69 .28

촉지도 E(175%) 39.60 28.36 -1.00 59.7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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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집단 간에 촉지도의 유형(즉, 기준거리에 대한

비율증감 정도)에 따른 부호값 오차거리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먼저 시각장애인과 정안

인 집단 모두가 0이상의 (+) 값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추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촉지도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준거

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증감 정도가 150%(즉 D형)까지는 두 집단 모두가 (+)값으로

실제거리보다 길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75%(E형)에서는 시각장애인 집

단은 (-)값으로 정안인 집단과 달리 훨씬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정안인

집단은 (+)값으로 더욱 길게 추정하고 있어 기존의 경향을 유지하였다. 이는 시력문제가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감할 때 거리를 추정하는 경

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시각장애유무와 촉지도유형별

부호값 오차거리

Ⅳ. 논 의

1. 방법의 논의

연구방법에 있어 실험대상과 실험과제의 제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실

험대상에 있어 선행연구들은 대상 변인으로 시각장애 유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정도나

시각장애 발병시기 등에 따라서도 거리나 위치 판단 같은 공간능력을 비교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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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특성에 따른 실험대상자의 표집의 어려움으로 시각장애 유무에 따

른 수행도만을 비교하였다. Ungar 등(1996, 1997)은 선천맹과 후천맹 아동 간에, 그리고

맹과 저시력 아동 간의 공간과제 수행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리고 Fletcher(1980)는 시각적 경험이 없는 선천맹인이 시각경험이 있는 정안인이나 후

천맹인에 비해 공간능력이 열등하다는 비효율이론(Inefficiency Theory)으로 시각장애

발병시기에 따른 수행도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간능력의 차이는 시각장애 정

도나 시각장애 발병시기에 따라 공간능력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차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험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험과제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촉지도의 공간정보로부터 실제 공간

의 거리나 위치를 추정하는 과제 외에도 촉지도의 정보탐색 및 실제거리로 변환하는 전

략에 따라 수행도의 차이를 밝히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간판단의

수행도가 높게 나타난 사용전략들을 찾아냄으로써 조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Ungar 등(1997)은 시각장애인 실험참여

자의 촉지도 탐색과 적용 전략을 비디오로 모두 촬영하여 사용전략 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과제 수행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인 실험대상자의 표집과 실험소요 시간 등의 제한으로 실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

미 밝힌 바와 같이 시각장애 특성과 공간판단 전략 변인에 따른 대상집단의 수행도 비

교는 현장적용성 높은 촉지도 사용과 공간능력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하

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결과의 논의

이 실험에서 거리판단 능력으로 먼저 촉지도의 축적거리를 탐색하여 실제거리를 추

정하는 정확성을 시각장애인과 정인인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 집단이 유의하

게 낮은 수행도를 보였으며, 거리추정의 경향성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는 없었

으나 시각장애인 집단이 보다 불규칙한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는 Ungar(1997)의 선행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이 정안인 집단보다 추정의 정확성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오차를

보이고 추정의 경향성에서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실험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시각장애인이 정안인 집단보도 촉지도

정보로부터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공간과제 수행도

차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로

부터 거리판단 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시각장애로 인해 촉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 간의 상대적 축적거리를 부정확

하게 탐색․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Ungar 등(1995)과 이태훈(2008)의 실험결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의 거리판단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51

과가 뒷받침할 수 있다. 두 실험 모두 작은 판자에 다른 모양의 촉각도형들을 부착하고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집단이 판자의 각 도형의 위치, 즉 거리와 방향을 탐색․기억하였

다가 빈 판자에 다시 재생하는 과제였다. 두 연구자의 실험결과 모두가 시각장애인이

정안인 집단보다 위치재생의 낮은 정확성을 보였다. 이는 촉지도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도 시각장애로 인하여 거리와 방향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촉지도로부터 탐색된 거리를 실제거리로 변환할 때에 더 높은 부정확성을 초래

할 수 있다.

둘째는 촉지도 탐색과 적용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 간에도 촉지도 탐색과 추정에 어떠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수

행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Ungar등(1997)이 26명의 시각장애아동이 촉지도의 축적

거리를 탐색하는 전략에 따라 실제거리를 추정하는 정확성을 비교하여 높은 정확성을

보인 전략을 찾아내었다. 먼저 촉지도의 각지점 간(예를 들어, a-b와 b-c)의 거리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각 지점간 거리에 들어가는 손가락 수를 통해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 이 비율을 실제 지점 간의 발걸음 수를 이용해 실제거리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다시 26명의 시각장애인에게 훈련시킨 이후에 훈련 전과 후의 오차거리

를 비교한 결과 훈련이후의 오차거리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정안인 집단과 유사

한 오차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조기에 촉지도 사용이나 공간지각에 대한 경험의 양과 질에 따른 것으로 시

각장애인이 조기에 그러한 경험과 교육을 받는다면 공간능력 발달에 있어 정안인과 차

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촉지도 사용 및 공간지각을 포함하는 보

행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간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부족하고 결국 공간능

력의 발달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Juumaa(1973)는 시각장애인이 조기에 다

양한 종류의 공간 경험을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공간능력의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는 추정의 경향성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공간의 규모가 공간판단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Hermelin과 O'Connor(1971, 1975)는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이 공간정보를 코딩하는 전략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시각장애아동이 자신의 신

체중심 참조체계를 사용하고 정안아동은 외부참조체계(external frame of reference)를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촉각과 운동감각을 주로 이용하는 자기신체

참조체계에 의해 공간을 추정하므로 작은 규모의 공간과제(small scale tasks)에서 보다

정확하고 정안인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도를 보일 수 있으나, 자기신체참조체계가 효과

적이지 못한 큰 규모의 공간과제(large scale tasks)에서는 오히려 외부단서참조체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아동의 공간과제 수행도가 정안인 보다 뒤떨어지게 된다

(Ungar et al., 1996; Ungar, 2000). 이것은 본 실험에서 시각장애인 집단의 거리추정의

경향성이 비율거리의 증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정안인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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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증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자기 또는 외부참조체계를 적절히 사용하지만, 시각장

애인은 거리의 증가에 따라 외부참조체계를 사용하기 어려워 공간판단의 정확도가 떨어

질 뿐만 아니라 경향성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Byrne & Salter, 1983; Rieser et. al., 1980; Ochalta &

Huertas, 1993)은 시각장애인이 정안인과 유사한 수준의 공간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illar(1988)는 공간정보는 청각, 촉각, 운동감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시각장애인도 정안인과 동등한 수준의 공간에 대한 개념과 표상을 확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Unagr 등(1995, 1996)도 시각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촉지도 과제를 위해 부적절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고 공간과제 수행의 성공여부는 사

용 전략과 유형에 달려있으므로 적절한 학습전략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는 조기에 적절한 공간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간능력을 정안인과 동일한 수준

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Fletcher(1980)의 차이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촉지도 사용에

대한 훈련이 시각장애아 교육과정에 조기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간에 촉지도의 축적거리로부터 환경에서의 실제거

리를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을 25%, 50%, 100%, 150%, 175%로 증감함에 따라 두 집단이 추정한 거리와 환경

에서의 실제거리 간의 오차거리를 절대값과 부호값의 두 가지 형태로 산출․통계처리

하여 거리추정의 정확성과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에 거리추정의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정확성에서는 시각

장애인 집단이 정안인 집단보다 더 높은 오차거리를 보여 추정의 정확성이 낮다. 그리

고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증감에 따라서도 두 집단 모두가 오차의 증가를 보

이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집단이 정안인 집단보다 더 높은 오차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와 추정거리의 증가 모두가 거리추정의 정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두 집단 간의 거리추정의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인 집단과 정안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는 없으나, 두 집단 모두가 전체적으로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거리

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거리의 비율 증감에 따라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시각장애인 집단은 추정거리가 기준거리의 150%미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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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150%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준거리보다

더 짧게 추정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안인 집단은 기준거리에 대한 추정

거리의 비율 증감에 상관없이 실제거리보다 더 길게 추정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가 추정의 경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은 지도의 축적거리 정보로부터 실제

거리를 추정하는 능력이 정안인보다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촉지도는 보행로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행도구로 시각장애

인이 적절한 촉지도 탐색 및 적용 전략의 사용을 통해 정안인과 유사한 수준의 공간판

단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보행교육과정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기본교

육과정(expanded core curriculum)에 포함되어 보행전문가에 의해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촉지도 사용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교육과정에 보

행교육과정이 별도로 편성․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행전문가의 양성 및 자격제도도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촉지도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에 촉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촉지도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촉지도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시각장애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보행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능한 한

조기부터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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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Distance Judgements from a Tactile 

Map Between the Visual Impaired and the Sighted

Lee, Tae Hoon

Daebul University

<Abstract>

Estimating the distance between places when walking through an environment is

an important skill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actile map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distance between places in unfamiliar environments, but

the distances on the map need to be scaled to estimate distances in the re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is skill.

There were thirty participants aged 21 to 39 years in experiment: 10 people who

were visual impaired and twenty who were normal sighted. They were given a map

and asked to place an object along a path in a position which corresponded to that

object's position on the ma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visual impaired performed less

well than the sighted, relating to the accuracy of estimating distance. For the

tendency of estimating distance, the visual impaired tended to estimate both more

shorter or more longer as increasing ratio distances, but the sighted tended to

estimate more longer continuously.

Key words : visual impairment, tactile map, distance judgement, orientation &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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